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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구축에 韓人 동원… 식민지 아픔 간직

-제주·일본 제3차 해외비교 ② 하치조지마 칸도야마지하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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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중턱에 위치한 칸도야마 지하요새 입구

(사진 맨위). 총 연장 1km에 이르고 나선형구

조로 이어진 칸도야마 지하요새 내부 통로(가

운데)와 일제 강점기 당시 제주도 해녀가 정착

해서 살던 집으로 지금은 비어있다(사진 맨 아

래). /사진=이승철기자



내부는 나선형 구조로서 1km 가량 이어져

기관총 진지 등 구축… 제주도 갱도와 흡사

동원된 한인 300명 중 100명 공사기간 사망

도쿄에서 300여km 떨어진 작은 섬 하치조지마(八丈島)는 일제 식민지의 아픔이 진하게 배어있

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본토사수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동원돼서 온갖 고통을 겪었던 우리나

라 사람들의 한과 슬픔을 이곳 하치조지마에서도 느낄 수 있다.

하치조지마는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 본토를 등지고 있는 전략적 입지로 인해 다양한 군사시설

이 들어섰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섬 내부의 지하진지와 지하요새를 합치면 총 길이는 

63km에 이른다고도 이야기 될 정도다. 그만큼 섬 전체가 거대한 전쟁기지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군사시설의 종류도 다양하다. 대규모 지하 요새 뿐 아니라 대공포진지, 비행장과 일본 해군 특

공부대인 진양(震洋)·카이텐(回天)기지가 구축됐다. 해안선 총연장 길이가 59km이고, 면적은 69

㎢에 1만명이 채 안되는 인구가 살던 작은 섬은 불과 1~2년 사이에 전쟁의 섬으로 변한다. 이 

섬의 군사시설 구축 공사에는 많은 한인들이 동원돼 공사기간에 사망하기도 했다.

1944년 7월 사이판에 이어 1945년 2월에 이오지마가 함락되자, 다음은 비행장이 있는 하치조

지마가 미군 등 연합군의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미군의 상륙은 이뤄지지 않았고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 

당시 건설된 군사시설만이 우리 한국인들의 아픔과 전쟁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다. 

하치조지마 군사시설 가운데 철벽산사령부호와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칸도야마(神止山)지하요

새다. 칸도야마지하요새는 제주도 화산지형에서 흔히 보이는 응회암층을 뚫고 구축됐다. 마치 

송악산 해안이나 일출봉 해안의 지질을 연상시킨다. 이곳은 독립혼성제43연대 예하의 대대본부

로 구축됐다고 한다.

칸도야마지하요새는 산 허리에서부터 8, 9부 능선 지점까지 구불구불 나선형 구조로 만들어졌

다. 제일 하단부와 상부에 위치한 출입구 사이의 표고 차이는 80여m에 이른다. 평탄구간이 나

타나기도 하지만 그만큼 통로 내부는 가파르다. 길이는 945m로 거의 1km에 가깝다. 칸도야마

지하요새는 폭은 70, 80cm 정도이며, 높이는 150cm 안팎이다.

숨이 멎을 듯한 좁은 통로를 따라가다보면 내부 통로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연결됐다. 내부 급

경사 구간에는 바닥을 다져 계단을 만들었고, 크고 작은 방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에서

는 맞은 편 능선의 지하진지 입구를 볼 수 있도록 관측구가 나 있다. 또한 기관총진지와 콘크

리트 포대 및 수조 등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벽면에는 곡괭이자국 등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갱목홈 흔적도 볼 수 있다.



칸도야마지하요새에 대해 취재팀과 동행한 쥬비시 쥰부 교수(十菱駿武, 山梨學院大學)는 "좁다

랗게 이어지고, 하단부와 정상부가 표고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사라봉 동굴진지를 연상시킨다"

고 말했다. 그렇지만 사라봉 동굴진지 보다는 통로내부의 구조 등 면에서 미로형으로 구축된 

가마오름이나 송악산 외륜 동굴진지를 연상시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많은 한국인들이 동원돼서 만들어진 군사비행장은 지금은 이 섬과 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유일

한 공항, 즉 하치조공항이 되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하치조지마향토연구회 하야시 카오루씨

"군사시설 구축 동원 韓人 명부 존재…제주해녀들 많이 진출 감태 등 채취"

하치조지마의 대규모 지하요새 구축에도 어김없이 한국인

이 동원됐다. 방위도로 뿐 아니라 비행장 건설에도 동원됐

다. 비행장 건설에는 약 300명 정도가 동원돼 이 가운데 

100명 정도가 공사 기간에 사망했다고 한다.

취재팀을 안내한 하치조지마향토연구회의 하야시 카오루씨

(林薰·60·사진)는 "호라자와진양대호 근처에 있는 절 주지스

님이 생존해 있을 때 조선사람(한인)들의 장례를 화장터 2

곳으로 나눠 치러줬다는 말을 들었다"며 "비행장 만들때 

많은 한인들이 동원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절의 주지스님이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사망자 

이름이 적힌 명부가 나왔는데 명부에 적힌 55명 가운데 일

본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이름이 10명 있고, 나머지는 

창씨개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그 명부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시씨는 또 방위도로는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건설했다며 그 건설공사에도 많은 한인들이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하치조지마에는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됐던 우리나라 사람들 뿐 아니라 

제주 해녀들도 건너갔다.

하야시씨는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와서 눌러살았는데 자신도 2가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며 "가족단위로 온 경우가 많았고, 강제로 이 섬에까지 건너온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고 말했다.

하야시씨를 따라 취재팀은 제주도 해녀가 처음 이 섬에 와서 살던 집을 찾아갔으나, 이미 사망

하고 난 뒤였다. 현재 해녀가 살던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남아있고 딸은 시집가서 



하치조지마 내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웃 주민의 말에 따르면 그 집에 살던 해녀는 '김상'이었

다가 나중에는 '가네다 시게루'로 불렸다. 그 주민은 또 근처에 또 다른 해녀집이 있었다고 말

했다.

하치조지마의 제주 해녀들은 화약의 원료로 사용한 감태와 뎅구샤(우뭇가사리) 등을 채취했다. 

하치조지마 뿐 아니라 인근 섬에 감태가 많아서 제주도 해녀를 불러서 채취했고 화약의 원료

로 썼기 때문에 (이를 채취하기 위해) 해녀들이 많이 왔다는 것이 하야시씨의 설명이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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